
유럽, 탄소배출권 가격 대폭락
최고 32유로에서 2.81유로로 떨어져 … 배출권 공급과잉으로

유럽연합(EU)이 지구온난화 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탄소 배출권 거래제도(ETS)의 개혁방안을 놓고 논란

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유럽 탄소배출권 가격이 1월24일(현지시간) 사상 최저치로 폭락했다고 영국 일간 가디

언이 보도했다.

탄소배출권 가격은 한때 40%가 빠진 톤당 2.81유로까지 폭락했으나 최근 4유로 이상으로 반등세를 나타냈

다.

최고가격이 32유로를 기록한 탄소배출권 가격이 급격히 떨어지는 것은 배출권의 공급과잉 때문으로 판단되

고 있다.

가디언은 EU집행위원회가 2013년부터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배정할 예정인 신규 배출권 9억톤의 할당과

경매를 연기하자고 제안했으나 유럽의회가 거부하면서 폭락세가 연출됐다고 주장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

무단전재․재배포 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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